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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면  부 대  탐 방

94헌병대대 본부중대

부 대  탐 방  후 보 지  신 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

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을 바랍니다. 현재 7

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

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

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

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

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

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

는 좋은 기회입니다.

6 면  행 사  소 개

Beret Ceremony

7 면  자 유  공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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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안 녕 하 세 요

미스코리아 선 서현진

지난 6월 12일, 용산 메인포스트 Knight연병장에서 미 8군 본사 (U.

S. Army Troop Command-Korea) 지휘관의 이취임식이 있었다. 당일

오후 2시, 미 8군 사령관인 Daniel R. Zanini중장, Donald F. Campbell

예비역 소장 등 귀빈들, 그리고 본사 소속 부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

사가 진행되었다. 2년간의 미 8군 본사 지휘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게 되는 John K. Wood중령은 미국으로 귀국하여 Washington

D.C. 국방성에서 인사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새로 미 8군 본사 지휘관으로 취임하는 Mark Troutman중령은 미 제

10 기갑연대 부지휘관을 거쳐 미 육군성 참모부 유럽 작전상황 실장직

을 이어 미 8군 본사 지휘관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이취임식은 지휘관들의 소개, 한미 국가연주로 시작되었다. Wood중

령은 Troutman중령에게 부대 기를 손수 전달하면서 지휘관직을 공식적

으로 이임하였다.

Zanini중장은 이취임식에서 Wood중령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 취임

하는 Troutman중령을 환영하였다.

"미 8군 본사 지휘관직은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미 8군의 모

든 사병과 장교들의 행정적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Troutman중령은 본관의 행정적인 지휘관이 되기도 합니다. 저의 휴가

명령서에 서명하는 사람도 바로 Troutman중령이 되겠지요"라며 Zanini

중장은 환영사에서 말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 선배 카

투사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한국군지원단본부 및 용산지역대 장병들의

복무의식을 고양시키고자 국립현충원 참배

행사가 실시되었다.

지난 6월 19일 오전 9시, 한국군지원단

장 박희만 대령 이하 지원단 본부 장병 및 용

산지역대 장병 45명은 용산 Main Post 발보

한국군지원단 국립현충원 참배

니 극장에 집결한 후, 대절된 버스에 탑승하

여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하였다. 이 날 카투

사 원로단 대표로는 송백진 선생이 참여했

다.

국립현충원에 도착한 한국군지원단 일행

은 국립묘지 측 관리직원의 안내로 현충탑

을 입장 참배하였다. 국립현충원 헌화병의

보조와 함께 지원단장 박희만 대령과 송백

진 원로는 현충탑에 준비된 화

환을 헌화하고 분향을 하였다.

분향 후, 일행은 순국선열에

대한 구호 없는 거수 경례 그

리고 현충원 측에 의한 진혼

곡이 흐르는 가운데 묵념을 가

졌다. 참배식이 끝난 후 지원

단장 및 일행은 위패봉안소에

모셔진 순국선열들의 위패들

을 참관하였다.

현충탑을 나선 지원단 일

행은 국립묘지 동쪽 10번 묘

역에 위치한 카투사 묘역으로

이동하여 카투사 묘역을 참배

하였다. 송백진 원로는 묘역

을 참배하면서 지원단 일동에

게 한국전 당시 카투사의 활

약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묘

역 참배 후 일행은 묘역 정화

활동에 나섰다.

전쟁 기간동안 카투사 43,

660명이 미군과 같이 싸웠고

그 중 11,365명이 사망,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는

시신이 발견된 선배 카투사 전우 645구

가 안치되어 있고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3,619구가 위패로만 모셔지고 있다.

US Army Troop Command-Korea

지휘관 이·취임식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상병 김찬희

상병 김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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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

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

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제약은 없습

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

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

다.

전화: 723-6460

E-mail:ChoiJoonY@usfk.korea.army.mil

현역 및 퇴역 한미군이 한자리에 모여

50년 전 한국전쟁, Punch Bowl전투의 참전

자들에 대한 추모식을 가졌다.

지난 6월 12일 오전 10시, 용산 Main

Post, Knight연병장에서 미 8군 본사와 유

엔사 의장대가 주관한 Punch Bowl전투 기

념 의장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는 한국전

당시 있었던 Punch Bowl전투에 참전한 이

들을 추모하는 행사이다. 이날 참관한 귀빈

들은 한미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 사령관

Thomas A. Schwartz대장, 연합사 부사령

관 이종옥 대장, 미 제 40사단장 Peter J.

Gravett 소장, 백선엽 육군대장(예), 김동

Punch Bowl 전투 기념 의장행사

호 소장(퇴역)과 Kurt Dressler 상사(퇴역)

이다. 이들은 추모식에서 손수 순국선열의

영정에 헌화와 묵념을 하였다.

"6.25전쟁 참전용사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은 우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

주의를 지켜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

민들은 여러분의 귀한 헌신과 희생으로 오

늘날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결코 잊

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전

용사 및 가족들에게 감사 드리며, 이 기념

행사가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평화를 향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염원을 세

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라고 백선엽 장군은 기념행사 축사에서 전

했다.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 21발의 조총발

사 그리고 진혼곡의 연주로 추모식은 막을

내렸고 분열과 함께 한미 국가 연주를 끝

으로 행사가 막을 내렸다.

Punch Bowl전투는 한국전 당시 화천 저

수지 북동쪽 약 20마일 지점에 움푹 들어

간 원형의 분지를 둘러싼 고지에서 있었던

전투로 당시 가장 격렬했던 전투였다.

Punch Bowl에서 가장 치열했던 두 전투는

"피묻은 능선"전투와 "비탄의 능선" 전투로,

이 소지대의 탈환을 위해 한국군 과 유엔군

에서 약 3,700명에 달하는 사상자들이 발

생하였으며 적군은 25,000명 이상의 사상

자를 내는 등 한달 동안 지속된 전투들에서

양측 모두 큰 손해를 입었다.

또한 Punch Bowl전투는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의 헬기에 의헤 재보급 작전이 실시

된 전투이기도 하다. 약 18,848 파운드의

보급품의 운반, 74명의 사상자 후송, 224

명의 병력 공수작전 등, 이는 역사상 최초

의 헬기 공수작전으로 명명되었다.

오늘 날 피의 능선과 통한의 능선 남쪽

부분은 군사분계선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

며 통한의 능선 북쪽은 군사분계선 상에 위

치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용산 South

Post Chapel에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

25참전 선배 카투사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추모하고자 용산지역대장 이재율 중

령 주관으로 오전 추도예배가 있었다. 이날

특별 참관인으로는 한국군지원단장 박희만

대령, 주한미군 및 미 8군 군종사령부 사령

관 Robert J. Jenkins 대령, 미 2사단에서

온 유영식 목사, 강의구 목사와 이병헌 전

도사가 있었다. 엄숙한 추도식이라는 분위

기와는 달리 예배시간 전까지 카투사들은

이병헌 전도사와 함께 즐거운 찬송을 하고

특별 초청된 여성 4인조 찬송 그룹인 'LOVE'

와 찬송을 함께 하면서 예배준비를 하였다.

예배 사회를 맡은 김승환 목사(중령)의 진

6.25 참전 전몰 카투사 추도 예배
행에 따라 한미 양 국기에

대한 경례와 함께 예배는

시작되었다. 이어서 순국선

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

념과 Jenkins 대령의

개회기도가 있었다.

뒤를 이어 유영식 목

사의 기도와 미 8군

본사소속 권혁민 병

장의 성경봉독이 있

었다. 이날 예배의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

라는 주제로 강의구

목사가 설교를 맡았

다. 강목사는 설교에서 한국전 당시

전몰 선배 카투사들의 순국정신과 희

생을 본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

로 오전 예배는 강목사의 축도와 박

희만 단장의 훈시로 막을 내렸다.

오후에는 추도식의 연장으로 기

독교 장병 영성 수련회가 있었다. 이

날 수련회에서는 특별 초청된 수유

리 백운교회 담임 목사인 이선교 목

사와 연세대 상담학 과장인 정석환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참석한 기독

교 카투사 장병들은 영성회 첫째 마

당에서 이선교 목사의 '하나님이 역

사 하는 전쟁'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휴식을 이은 둘째 마당에서 정

KORUS 일병 김남관

상병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상병 김찬희

지난 6월 22일, 주한미군/미 8군 군

종참모부 사령관 Robert J. Jenkins대령

은 90년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은 한국

의 피해주민들을 위해 군종기금 4850달

러(650만원)을 한국방송공사(KBS)에 기

탁하였다.

왼쪽부터: 연합사 인사참모부장 김현

규 준장, KBS총무국장 이동범, 주한미

군/미 8군 군종참모부 사령관 Robert J.

Jenkins 대령, 주한미군 군종참모부 부

사령관 Samuel J.T. Boone 대령, 군종

인사참모장 Sherrill F. Munn 중령.

주한미군 가뭄 피해성금 전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석환 교수의 '자기 실현의 길'이라는 강연

을 들은 후 오후행사를 마쳤다.



3

한마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1950 Korean War?

Learning News&English With...

CURRENT
HEADLINES

SFC Eric Hortin

HHC EUSA PAO

2LT Lorna Magnus

HHC EUSA G1

MSGT Carlton Hill

USFK PAO

MAJ Karen Diefendorf

17th Aviation Brigade

I think everyone who fought the war

had a very difficult time. It was only 5

years before the war, when World War Ⅱ

ended. It was also very difficult to under-

stand fighting the expansion of commu-

nism rather than fighting an enemy. All

veterans who fought the war should be re-

membered and honored.

I think the scope and magnitude of the

many lives sacrificed for freedom can best

be quantified by contrasting the current

standing of South and North Korea. While

South Korea has made significant strides

as a fairly young democracy, North Korea

has experienced significant social and eco-

nomic misfortune. Some call the Korean

War "the forgotten war," a reflection of

South Korea's progress and prosperity pro-

vides a vivid, constant reminder of its worth.

I think the war was a really good ex-

ample of a lot of countries coming together

to help another. The memorial day is a

good time to remember all of the veterans

of the war.

It was a tragedy but God redeemed

the loss of so many lives with Democracy.

I remember the heroes who sacrificed so

much. I pray for the day when peace and

reunification will replace armistice.

U.S. President George W. Bush has

described the U.S. overture as ̀ `some-

thing noteworthy''

noteworthy: 주목할만한, 현저한

해석: 미국의 제의를 "주목할 만한 것

"이라고 한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

How to make up for the delayed

construction of light-water reactors

light-water reactors: 경수로 발전소

해석: 경수로 발전소 건설 지연을 보

충할 방법

Wrapping up a four-month policy

review

wrap up: 마치다

해석: 4개월에 걸친 정책 재검토 마

치기

U.S. President George W. Bush or-

dered his foreign policy team earlier

this month to open talks with North Ko-

rea to focus on conventional weapons

conventional weapon: 재래식 무기

해석: 이 달 초 그의 대외정책 팀에

게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여 북한의 핵무

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에 대해 집중 논의하라고 지시한 부시

미 대통령

The United States focused on alleviat-

ing concerns over the North's past nuclear

activities

alleviate: 덜어주다, 경감시키다

해석: 북한의 과거 핵 활동에 관한 우려

를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둔 미국

A key North Korean demand in the

stalled inter-Korean talks.

stall: 일부러 지연시키다, 교착

해석: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한 대화에

있어서 북측의 주요 요구 사항

Washington has unilaterally set the

agenda

unilaterally: 일방적으로

해석: 일방적으로 의제를 정한 미측

An arsenal is a means of self-defense

to counter threats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rsenal: 병기고, 무기고

해석: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협에 대

처하는 자기방위 수단인 무기고

Anti-drought activities this week will be

decisive in determining the level of this

year's harvests

anti-drought activities: 가뭄 극복 활동

decisive: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해석: 가뭄 극복 활동이 금년 작황을 결

정할 최대 변수

The North Korean delegates will agree

to the overture

overture: 제안, 신청

해석: 그 제안에 동의할 북한 대표단

Where NATO commanders call the shots

for some 3,000 Russian peacekeeping

troops

call the shot: 지배하다, 감독하다

해석: NATO 지휘관들이 3천여명의 러

시아 평화유지군을 감독하는 지역

The FKI said yesterday that a 40-

strong delegation will be attending the

annual meeting in Washington, D.C.

FKI(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전국경제인 연합회

해석: 대표자 40명이 워싱턴에서 열

릴 연례회담에 참석한다고 말한 전경련

There have been aggressive moves

in North America to impose sanctions

on the import of steel

sanction: 제재

해석: 지금까지 북미에서 있어온 철

강 수입에 제재를 가하려는 공세적인 움

직임

The nation's entire military forces

were ordered to help civilians irrigate

farmlands

irrigate: 물을 끌어대다

해석: 농장용수를 끌어대라는 지시

를 받은 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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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스코트를 위해 제시한 신

분증 확인 중인 김규태 이병

2. 발행된 패스에 대한 데이

터 입령 중인 이태훈 병장

3. 임시 출입증을 발급하고 있

는 이태훈 병장

4. 방문객에게 패스발행 절차

를 설명하고 있는 김규태 이병

5. 본부중대 인사과의 배종국

상병과 강동오 상병

지금 신분이 군인인 이상 부대내 혹은

밖에서라도 헌병을 지나치게 될 일이 있다

면 아무리 자신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이 없다고 하더라도 괜히 한 번 자신의 전

투복을 훑어보며 잘못된 것은 없는지 확인

하게 된다. 하지만, 94 헌병대대 본부중대

의 카투사들은 이런한 일반적인 헌병의 모

습과는 사뭇 달랐다. 헌병들이 하는 일이

오직 부대내 순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

을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다.

94헌병대대는 본부중대, 55헌병중대,

142헌병중대, 249헌병대와 557헌병중대로

이루어져 있다. 의정부의 Camp Red Cloud

에는 55헌병중대 1소대, 춘천의 Camp Page

에는 55헌병중대의 본부와 4소대 그리고

평택의 Camp Humphreys에는 249헌병대

와 557헌병

중대가 배치

되어 주기적

으로 자신들

의 담당구역

을 돌아가며

맡고 있다. 용

산에는 현재

94 헌병대대

의 본부중대

와 142헌병

중대 그리고

AREA1 55헌

병중대의 두

소대가 배치

되어 있다. 이

번에 본지가

찾아간 곳은

94 헌병대대

의 모든 행정

적 업무를 총

괄하는 본부

중대이다.

본부중대

는 용산 메인

포스트의 1번

게이트 옆에 있는 PMO(Provost Marshall's

Office)에 위치하고 있다. 미군 인사과인 S1,

정보과 S2, 작전과 S3와 군수과인 S4 그

외 NBC, 통신, SUPPLY와 카투사 인사과

등에서 카투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밖에

MP업무로는 게이트 근무가 있다. 그럼 각

각의 섹션에서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

아보자.

S1은 미군인사과로 이곳에서는 한 명의

카투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하는 일은 보드

우승자 등에게 Award를 작성해주는 일과

진급, 휴가 등의 일을 다루고 있다. 이 중

가장 빈번히 다루는 일이 Award 작성이다.

이곳에 근무하는 김기헌 일병은 "미군인사

과로 미군과 부딪힐 일이 많다보니 개인적

으로 친하게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

기가 된다"며 미군과의 원만한 관계를 보여

줬다. S2는 정보과로 이곳에서 일하는 카

투사는 미군들의 Inprocessing과

Outprocessing 및 그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브리핑을 해준다. 또한 비취인가의 여부를

확인해서 없는 사람은 미국에 통보하여 확

인절차를 밟아주는 일을 한다. 그밖에 야전

훈련에 필요한 Battalion Area의 지도관리

와 업데이트의 업무를 한다. 이곳에서 근무

하는 장성욱 병장은 "부대 사람들과 잘 지

내고 다른 부대원들과 잘 지낼 때 카투사로

의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Supply Room에

서 근무하는 카투사는 카투사 관련 Com-

fort Kit 과 CMAS를 발급해주며 물건들을

Turn In 하는 작업을 한다.  Motorpool에는

한 명의 카투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곳에

서는 운전면허 발급해주고 정비병들이 쓰

는 부품을 주문해서 성남에 있는 K-16에서

수령해 온 후 나눠주는 업무를 한다. 직접

적으로 차를 고치는 것을 제외한 일을 이곳

카투사가 모두 한다고 보면 된다. Mortorpool

에서 근무하는 황윤하 일병은 "종종 Rolling

Thunder와 같은 비상이 걸릴 경우 일이 많

아져서 매우 바빠지지만 근무환경도 좋으

며 미군들과의 분위기 역시 전통적으로 매

우 좋다"는 점을 자랑한다.

94헌병대대 본부중대 소속 카투사의 MP

업무인 게이트 관리는 Camp Coiner에 있

는 20번 게이트와 사우스포스트에 위치한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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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게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20

번 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카투사의 업무를

살펴보면 용산 부대에 방문하는 모든 외부

사람들의 신상기록을 입력하고 그들이 들

어오고 나갈 때 신원을 체크하는 일을 한

다. 또한 미군 측에 등록이 안 된 차량이 출

입할 때 임시적으로 패스를 발급해주고 나

갈 때 다시 그것을 회수하는 업무를 한다.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

두 시간이며 3일 연속으로 일한 다음에 이

틀 쉬거나 하루 쉬고 트레이닝을 하는 식으

로 Shift가 이루어진다. 근무 특성상 정기적

으로 목요일에 Sergeant's Time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트레이닝 시간을 따로 마련

하는 것이다. 20번 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이

태훈 병장은 "민간인을 상대하다 보니 그들

이 우리에게 뭐라고 불평을 할 때 잘 납득

시키는 일이 어려울 때가 많다 "고 근무 시

어려운 점들을 말한다. 민간인들이 군부대

인줄을 망각하고 편의시설만 이용하려 부

대에 드나드는 일이 많이 있으며 어떤 민간

인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밥먹으로 가는데

왜 못가게 하냐며 억지를 부린 적도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점심시간이 따로 없기 때

문에 부대 출입하는 사람이 많아 시간이 나

지 않을 경우 Jimmy Dean으로 식사를 해결

할 때가 많다. 반면 "한 번은 17번 게이트에

서 근무할 때 크게 다쳐서 121병원을 찾게

된 카투사와 그의 부모님을 도와주었을 때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며 근무 시 얻을 수

있는 보람을 언급했다.

17번 게이트의 카투사들의 업무 또한 기

본적으로 20번 게이트에서와 같다. 부대에

출입할 수 없는 국내외 사람들이 부대에 방

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곳을 통해 차량 에스코트를 요청하는 사

람들은 대부분 부대 내 공사를 하는 건설업

자들이라고 한다. 그 경우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 면허증을 구비하고 있어야 에스코

트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자주 발생하는 문

제는 이러한 필요서류들을 다 구비를 못하

고 에스코트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다. 이 중 하나라도 구비가 안 될 경우 에

스코트는 불가능하다. 2-3년 전에는 오전

2시까지 게이트를 개방했지만 요즘은 24시

간 개방으로 바뀌어서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를 한다. 저녁시간과 같은 식사시간에

특히 부대내 식당을 이용하는 한국사람들

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카투사

가 한 명 더 나가서 13시간을 근무하고 나

머지 두 명은 12시간씩 일을 하며 교대한

다. 밤 근무를 할 경우 PMO에서 제공되는

Jimmy Dean을 먹는다. 17번 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이현우 병장은 "이곳에서 근무하

는 미군이 없다보니 가끔 한국군 장교분들

께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강요할 때가

있는데 그 경우 매우 난처하다. 또한 문제

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문

제보다는 미측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

더욱 많으며 그 경우 미측에서 좋게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근무 시 겪

게 되는 힘든 점을 피력하며 "우리가 고생

해서 한국분들과 그들의 가족이 들어가서

즐길 수 있다면 우리도 보람을 느낀다. 그

러나 기분 나쁜 일이 있다면 카지노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안 오

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루에 게이트

출입하는 사람들의 수는 예전엔 약 1500명

에서 지금은 1000여명으로 줄었지만 여전

히 업무는 많다. 20번 게이트는 주로 활용

하는 사람이 미군과 카투사라는 점이 이곳

17번 게이트와 다르다. 사우스 포스트에 식

당과 호텔이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국

인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항상 많이 이곳 17

번 게이트를 이용한다.

PT는 미군을 포함해 섹션별로 서른 명

정도가 모여한다. 아침 Formation은 대대

전체가 하지만 그 후 섹션별로 나뉘어 PT

를 하게 된다. 이 경우 Headquarter Platoon

과 Battalion Platoon으로 나뉘는데 전자에

는 Motorpool, Supply, RSO가 포함되며 후

자에 S1, S2, S3, S4의 카투사들이 포함되

어 PT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에

Gym을 이용하며 월수금은 달리기를 한다.

목요일 Sergeant's Time 때 Battle Focus

PT라는 것을 하는데 이 때는 Rucksack

March와 One Man Carry, Two Man Carry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하는 NBC올림픽을

거의 매주 실시한다. 이곳 1SG이 NBC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MOPP4에서

Mk.19들고 달리

기도 종종 실시한

다. 카투사의 PT

점수 평균은

260-70정도 된

다. 마스터는 4

명이다.

영어교육은

화요일과 수요일

영어교육을 시행

하고 있다. 이 때

미군 NCO가 섹

션별로 맡아서

Free Talking식

으로 수업을 진

행한다. 이 때 미

군들도 카투사와

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며

좋아한다.  화요

일의 경우에는 7

시부터 토론식으

로 영어수업이

진행된다.

 미군과의 관

계우호 활동으로

MP Ball을 실시

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여단단위로 한반

도에 나와 있는 헌병 모두가 호텔볼룸에서

정장을 입고 1년을 정리하는 만찬의 시간

이다. MP Ball은 또한 각 중대별로 주관이

되는 Bear Ball이라는 운동 경기로 친목을

다지는 행사를 포함한다. 94헌병대대 본부

중대 지원대장 김유신 대위는 "다른 부대

도 마찬가지겠지만 카투사들과 미군과의 관

계는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미

군과의 관계가 평소에 좋은 사람들은 그만

큼 개인적으로 자가초청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쉽지 않은 일이

다. 우리 대대의 경우 미군과의 관계는 대

체적으로 좋은 편이며 자가초청도 연례적

으로 매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

가 있을 시 실시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밖

에도 한국군 부대와 유대관계를 맺어 2군

일병 박준영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사령부, 수도방위사 등과 교류를 하고 있

다.

훈련은 부대원들 모두다 똑같이 참여한

다. 이 경우 평택이나 문산에 위치한 War-

rior Base로 FTX를 간다. 대대구호는 법의

수호자라는 상징을 담은 'Black Knight'.

용산 지역내에서 일상적으로 부대내 패

트롤을 하는 헌병은 94헌병대대 본부중대

카투사가 아닌 557헌병중대나 142중대 소

속의 카투사들이다.



자 유 공 간

6

BESTSELLER

WEBSITE

콘텐츠가 매우 충실한 개인 홈페

이지이다. 모던락에 조금이라도 관

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국내에서

쉽게 찾아듣기 어려운 음악들을 실

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처

음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깔끔한 홈

페이지의 디자인을 시작으로 자주

방문하면 할수록 홈페이지 주인의

취향과 감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

다. 각종 뺀드 홈페이지에서부터 인

터넷 씨디 구입방법 등 방대한 Link

란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깔

끔한 디자인과 유용함을 갖춘 홈페

이지.

Sonicuth

http://www.sonicuth.com

미국 예술원의 모톤 다우웬자블

상 수상작인 <우연의 음악>은 뜻하

지 않게 재산을 상속받은 남자가 일

상을 탈출하여 여행을 하던 중 카드

도박사를 만나 벌이게 되는 우연의

사건들을 서스펜스와 결합시켜 흥

미진진하게 펼쳐보이고 있다. 인간

의 운명, 자유와 그로부터의 도피,

고독과 실존 등의 문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페이지 곳곳에 녹아 있

는 것을 독자는 발견하게 된다. 이

소설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우리의 결정으로 생겨나는

가 하는, 우연과 선택의 문제를 다

룬다.

폴오스터/ 열린책들

우연의 음악

행사소개

Beret Ceremony

미 8군은 226주년 육군의 날을 맞아 새

베레모를 착용하게 되었다.

지난 6월 14일, 세계 각지의 미 육군은

새 천년 첫 번째로 맞는 창군 기념일에 기

존의 소프트 캡에서 베레모로 교체를 하는

공식 행사를 병행하였다. 미 8군에게 이날

은 역사적인 날 이였다. 전 세계 배치된 미

육군 중 미 8군은 대

규모 단위 부대로서

새 베레모를 최초로

착용하게 된다(한국

은 미 본토보다 약 12

시간 앞선다).

미 8군은 '부산에

서 판문점까지' 라는

야심찬 슬로건 아래,

전국 각 기지에서 약

2만8천 여명의 미 육

군과 5천 여명의 카

투사 병력이 한날 한

시에 베레모를 처음으

로 착용하였다.

용산 Mainpost에서

는 연합사, 유엔사, 주

한미군 총사령관인

Thomas A. Schwartz대장, 미 8군사령관

Daniel R. Zanini중장, 미 8군 주임원사

Benjamin C. Palacios원사가 주관하는 가

운데 Knight 연병장에서 육군의 날 행사를

가졌다.

약 천 여명 인원이 연병장에 정렬한 가

운데 "Don the beret"이라는 명령이 떨어짐

과 동시에 검은 베레모로 바꿔 씀으로써 검

은 베레모가 공식적인 제식모가 되었음을

알렸다.

"오늘은 군인으로서 영광스러운 날입니

다. 단결과 우수함의 상징인 이 베레모를

최초로 착용함으로써 우리 미 8군은 육군

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라며 Schwartz대

장은 행사에서 말했다.

그리고 행사는 미 육군 창군기념 케이

크를 자르고 참석한 최고서열의 미군 하사

관과 사병이 케이크 첫 조각을 나누어 시식

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Area Ⅰ,Ⅱ,Ⅲ 와 Ⅳ 등 전국의 각 미 육

군 켐프에서도 동일한 행사가 이루어졌다.

미 8군은 여타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

과는 달리 함께 근무하

는 한국군 전우들

(KATUSA)과 함께 행

사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미 육

군참모총장인 Eric K.

Shinseki대장이 발표한

지시사항에 의거하여

공수부대, 레인져부대

와 특수부대를 제외한

모든 미 육군의 장교,

하사관과 사병들에게

검은색 베레모를 착용

하도록 지시되었다. 새

베레모는 Shinseki대장

이 현재 추진 중인 육

군 개혁의 일환으로 육

군의 단결과 우수성을

상징하게 된다.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2ID PAO

Area3 PAO

상병 김찬희

Area4 P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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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HARTS

MOVIE

Eng l i sh  Common E r ro rs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제  9 장

Blue in the Face

감독: 폴 오스터, 웨인 왕

주연: 마이클 J. 폭스

<블루 인 더 페이스>는 담배 연

기에 인생의 이야기를 담아 들려주

며 깊은 감동을 주었던 <스모크>의

속편. 록큰롤 가수, 여론 조사가,  라

스베가스로 떠나려 하는 가정주부,

영화제작자, 야한 몸짓의 노래로 편

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배역에 루

리드, 마이클 제이 폭스, 마돈나, 짐

자무쉬 등의 유명인들이 특별 출연

해 영화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2. 미안해요/ 김건모

3. 처음처럼/ 성시경

4. 축복/ 강성훈

5. 당신은 모르실거야/ 핑클

6. 사랑하니까/ 문차일드

7. 백전무패/ 클릭B

8. 아름다운 날들/ 장혜진

9. I`ll Be There/이브

10. 먼곳에서/ 박효신

11. Game Over/베이비 복스

12. Special Night/양파

13. Good Life/드렁큰 타이거

14. 첨이야/ 홍경민

15. 사랑만들기/ 파파

즣은 사람

토이

◆호칭(Getting attention)

얼마 전 백화점(a shopping mall)에

갔더니 여자점원(a saleslady)이 중년

(middle aged)의 여자 손님께 “어머

니”라고 하더라고요, 더 놀란 것은 그

여자손님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

른 여점원에게 “언니”라고 하더라고

요???. 하여튼 오늘은 그런 호칭

(getting attention)을 연구해보겠습니

다. 영어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부

딪치는 어려움중의 하나가 바로 정확

한  ‘호칭’ 입니다. 상대방을 부를

때  잘못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종

종 험악해(?) 지지요. 자, 그럼 다음의

우리식 표현을 영어로 옮겨볼까요?

1. 박양, 복사4장만 해줘요.

2. 스미스 교수님(남자) ,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3. 권 교수님(여자), 우리 보충수업

있어요?

4. 실례합니다. 경찰아저씨, 시청 어

디로가요?

5. 아가씨(식당에서) ? 물 좀 줘요.

6. 영애이모와 영은이 이모가 함께

외출했어요.

7. 기사양반(택시 안에서), 김포공

항으로 갑시다.

1.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선 미혼의

여자분 들이 ‘미스김’, ‘미스리’,

‘미스박’ 처럼 불리는걸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native speakers

사이에는 미혼의 여성을 부를 땐 반드

시 성(姓) 앞에 Miss라는 호칭을 사용

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또는 영국의

보수적인 성향을 띤 고등학교이상의 교

육기관에선  여학생들을 부를 때 반드

시Miss칭호를 씁니다.

-> Miss Park, 4 copies of this,

please.

2. 교수님을 부를 땐 sir 또는  pro-

fessor Kim이라고 하지요 물론,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는 교수님도 더러 있

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

죠? 특히 초면엔 그럴 수 없겠죠.

->Sir (or Professor Smith), this is

my opinion.

3. 여자 교수님 또는 자기보다 직책

상 위의 여자 분을 호칭할 땐 ma’am

또는 Professor Kwon처럼 씁니다.

->.Ma’am (or Professor Kwon)

do we have a make up class?

4. 경찰 또는 군인 또는 공무원을

부를 땐 officer 라는 표현을 하지요.

어떤 교포 분이 미국경찰에게 Hey

policeman! 이라고 했다가 봉변 당했

다는 전설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

다.

->Excuse me officer. Where is the

city hall?

5. 이름을 모르는 식당의 젊은 여

종업원을 부를 땐 Miss! 라고 하지요.

물론 나이 많은 여자종업원을 Miss! 라

고 호칭해서 손해 볼 건 없어요.

->Excuse me, Miss, can I have

some water?

6. 조카들이 ‘영은이 이모’ ‘영

애이모’ 라고 할 땐  친근감 있게

auntie(aunty) 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

론 어른들도 그렇게 부르고 ‘고모’

를 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unty YoungAe and auntie

YoungEun went out together.

7. 우리나라에선 ‘기사양반’ 또

는 ‘기사아저씨’ 라고 하더군요. 그

러면 영어로 Driver uncle, 인가요? 이

럴 땐 간단히 Driver 또는 Mister 라고

합니다.

->Driver (or Mister), Kimpo

airport, please.

◆ 정 통 영 어

요즘 우리는 영어학습 방법의 홍수

(We are inundated with English re-

lated materials) 속에 살고있는 느낌

입니다. 대형서점(gigantic

bookstores)에서 가장 넓은 터(space)

를 영어에 관한 책이 차지하고 있더라

고요. 그리고 그 책자들의 공통주제는

‘정통영어(authentic, genuine, bona-

fide and standard English)’이지요.

자, 함께 눈을 감고 이런 생각을 해볼

까요?  과연:

1 )   과연 정통영어(authentic,

genuine, or bona-fide and standard

English) 란 뭐지?

2)  미국영어가 정통영어인가?  (Is

the American language standard

English?)

3)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 나라마다

사투리가 있는데, 미국 영어에는  사

투리가 없을까?  (No dialects in

America?)

4)  캘리포니아 주는 우리나라보다

더 크다는데 그럼 캘리포니아 주 내에

서는 사투리가 없을까?

5)  서부지역 인 LA와 New York은

시차가 약 세시간 정도 난다는데 그들

은 서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나?

(Time gap between Pacific time zone

and Eastern time zone)

6) 우리는 들으면 발음으로 저 사람

이 ‘전라도 사람이다’ ‘경상도 사

람이다’ 를 아는데 미국인들도 서로

의 출신을 영어 발음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Pronunciation tells his

origin.)

7) 하와이는 미국 땅 그러면 하와이

사람(Hawaiians)들은 미국인 그러면 일

년 내내 여름인 그곳의 미국인들은 그

들에게 필요 없는 ‘자동차 부동액

(anti-freezer)’ 이라는 단어를 알까?

제 의견은(my personal opinions)  :

1)  영어를 아는 국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 그러니 소수계

층(limited class)만 이해하는 slang은

정통영어라고 할 수 없겠죠.

2)  위의 사실을 근거(based on #1)

로 한다면, 꼭 그렇다고 볼 순 없겠죠?

3)  당연히 있지요.  (There are dia-

lects in America.)

4)  당연히 있지요 하지만 mass

media의 발달로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지요.( 참고로 Asiaweek July 23에

의하면 TV수상기 보급율은 미국이 세

계1위 :  1.2명당1대)

5)  큰 지장은 없지만 다소 표현상

차이는 있지요. 예로 서부 사람들은 명

함을 name card 라는 표현을 많이 쓰

고 동부 사람들은 business card란 표

현을 즐겨 쓰지요.

6) 대중매체(mass media)의 발달로

그리 크지는 않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

지요. 특히 발음보다도 사용하는 단어

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특히 정규교

육(with regular education)을 제대로

받지않은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요. 북부에서는

basket이라는 표현을 남부에서는 pail

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지요. 그래서 농

구는  baket ball 이라는 걸 보니 북부

에서 유행한 운동이고 지금도 그 쪽 친

구들이 잘하지요.

7) 간접적 지식(vicarious experience

and knowledge)이 많은 사람들은 알

지만 그렇지 못한 분은 잘 모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쉬운 예로  운

전 못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야, 엔꼬가 고장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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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정, 염정아, 설수진, 김혜리. 이들

의 공통점은 미스코리아 선 출신으로 연예

인과 연기자로서 그 해 진으로 선발된 미스

코리아보다 더욱 돋보이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스코리아 수상자들 중 유

일하게 시상 때 이름이 불리지 않는 슬픔을

간직하는 2등. 하지만 미스코리아 선을 차

지했던 사람들이 진 못지 않은 활동상을 보

여주고 있는 것 역시 저러한 특성 때문은

아닐는지. 지난 호 2001 미스코리아 진 김

민경 양에 이어 당당히 선의 자리를 차지한

서현진 양을 만나보았다.

-학창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는지?

고등학교 때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기

일만 하는 있는 듯 없는 듯한 학생이었어

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대학교

에 와서는 여러 활동을 많이 해보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응원단 단원으로 학교에

서 치어리더 활동을 했었는데 2학년말부터

는 진로에 관한 고민 때문에 그런 활동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여대를 다니

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별로 없어요. 학교에

는 항상 여자친구들 밖에 없어서인지 대학

생활 역시 고등학교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영자 살빼기 사건을 본 느낌

이영자 씨가 살이 많이 빠졌는데 그것을

순수하게 운동으로 뺐다면 사람들 입방아

에 오르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어요. 지방흡입을 몰래 한 것이잖아요. 우

리나라 여성들이 필요이상으로 살을 빼야

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있는 것 같아

요. 연예계에서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 같은 여자

로서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이영자 씨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없었으면 해요.

-자기만의 다이어트 방법

저는 처음에 제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살이 안 찌는 체질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

어 운동을 습관화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음식을 많이 먹

으면서도 습관적으로 야채류에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 역시 그러한 사실을 지나친 채

단순히 자신은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일 뿐이

죠.

저 역시 살이 안 찌는

체질은 아닙니다. 저는

예술 고등학교를 다니며

무용을 전공했는데 실기

시험으로 인해 다이어트

에 대한 많은 스트레스

를 받고 지냈어요. 조금

만 살이 쪄도 점수가 떨

어지거든요. 그로 인해

몸에 안 좋은 다이어트

방법들을 많이 쓰기도 했

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

도 살은 빠지지 않으면

서 병원에 가보니 영양

실조라는 진단이 나오더

군요. 그 때부터 하루 세

끼 밥을 열심히 먹기 시

작했습니다. 그리고 낮

잠을 안 잤습니다.

-자기만의 피부관리

법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청춘의 상징이라고 하는

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하지만 그것이 대학교만 들어온다고 저절

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꾸준

히 여드름에 대한 관리를 해왔어요. 색조화

장 같은 것을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합니

다. 평소에는 맨 얼굴로 다니고요. 가끔씩

밀가루에다 레몬을 뿌려 팩을 하곤 합니다.

-취미

만화책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또 시간

이 나면 학교 캠퍼스에 가서 교수님과 대화

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교수님들과도 많이 친

하게 지내고 있어요.

-좋아하는 음식

피자처럼 치즈가

든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피자집에 자주

갑니다.

-이상형 남자

제가 무용을 해서

그런지 같은 예술 방

면에서 일하는 사람이

었으면 해요. 예술분

야 중 꼭 어떤 것이어

야 한다는 것은 없지

만 그 분야에서만큼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 외의 것

들은 그다지 따지지는

않지만 키가 꼭 컸으

면 좋겠어요. 제가 지

금까지 남자친구를 많

이 사귀어 본 것은 아

니지만 저보다 키가

큰 친구를 만났던 적

이 거의 없었거든요.

굳이 연예인 중에서

따지자면 이에 딱 맞

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가수

유승준 씨를 좋아해요. 어떤 일에도 승부욕

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자신이 하는 일에

너무 집착하는 성격이 저와 비슷한 것 같아

요. 자기 목표를 향해 나가는 추진력이 강

한 사람...

-안티 미스코리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안티문화에 자체는 절대 부정적으로 생

각하지 않아요. 단지 몇몇 몰상식한 사람들

이 단순히 안티의 이름을 빌려쓰면서 마구

잡이로 저희를 비판하고 심지어 인신공격

도 서슴치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분하기

도 하고 할 말도 많아요.

-앞으로의 목표

이번 대회를 나오면서 학교 휴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점 받는데 어려움이 많

았습니다. 앞으로 모자란 학점을 만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미

스월드에 나가게 되었는데 국제미인대회 중

유독 미스월드가 우리나라와 인연이 없었

다고 해요. 그 자리를 통해 저의 한국무용을

선보였으면 하는 바램도 있어요.

-카투사에 대해 한마디

제가 여태껏 군인들을 보아 오면서 궁금

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면 여자보는 눈이 많이 달라진다고 해요.

민간인일 때는 지적인 여자를 좋아하다가

군대를 가면 어린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군대를 가면 왜 그렇게

변하는지 궁금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여가

활동이 너무 제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비교적 개인시

간이 많이 주어지는 카투사로서 그런 시간

들을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Profile

이름: 서현진

생년월일: 1980년 12월 13일

학력: 이화여대 무용학과 3학년

키: 172cm

몸무게: 51kg

신체: 90-60-90

서현진

일병 박준영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